
참여하는 디아스포라와 문학의 확산

: 한국계 미국인 출판계에 대한 고질적인 저평가 문제를 제기하며  

K-Pop의 인기, 한국인 투자자들의 후한 재정적 지원, 신세대 번역자와 학자들의 

비판적 목소리 등에 힘입어 한국 작품의 영어 번역서 출판이 전례 없이 증가하는 

현상이 뚜렷하게 눈에 띈다. 최근 들어 대규모 상업 출판사를 비롯해 소규모 실험 

출판사에 이르기까지 여러 군데에서 한국 장․단편 소설 및 시 작품 등을 출간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 중 한국계 미국인이 운영하는 곳은 가야출판사가 유일하다. 과연 이

러한 현실은 무엇을 시사해주는가? 한국 문학의 번역서 출간에 한국계 미국인 편집

진은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나아가 한국문학의 영문 번역 출판에 새로운 표준을 

정립하기 위해 가야출판사 같은 문학 전문 독립 출판사가 맡아야 할 역할은 무엇인

가?

 1994년 설립 이후, 이선영 발행인 겸 편집장이 이끌어온 가야출판사는 30년 가

까이 수상작을 다수 출간해왔다. 최근에 한국 SF문학 번역서의 임프린트 출판사 까

치문고 (Magpie Series)가 출간한 김보영 작가의『종의 기원: 그 후에 있었을지도 모

르는 이야기 (영문 제목: On the Origin of Species and Other Stories)』는‘전미 도

서상(National Book Award)’의 후보로 올라 이목을 끌기도 했다. 

까치문고(공동편집자 박선영 서던캘리포니아대 동아시아학과 부교수)를 운영해온 

체험을 돌아보는 가운데 이선영 편집장은 문학계에 미치는 편집자의 역할이 중요함

에도 저평가받기 쉬운 현실을 짚어보고, 아울러 출판계에 몸담은 한국계 미국인으

로서 이제까지 느끼고 깨달은 점을 나누고자 한다.


